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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애굽기 16:13)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l 월 15 일이었으므로 출애굽하여 신 광야에 도착하기까지는 꼭 

1 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해도 60 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때에는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을 

것이다. 낙원과 같은 엘림 오아시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자 여러가지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다.   

    

고기와 떡 맛을 떠올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한 것보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뻔 하였다는 원망과 이럴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낳겠다고 원망하였다. 그러나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좋았던 시절로 회상하는 이러한 

말들과는 달리 애굽에서 강제 노동의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고기 가마 옆에 

편하게 앉아 있던 때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을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과장된 말로 애굽 생활에 대한 향수를 토로하는 것은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이 더 낫다고 하는 한심스러운 노예 근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 광야에서 첫번째 어려움에 부딪친 백성은 이전과 같이 비난을 되풀이함으로써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함을 드러낸다. 애굽의 ‘고기가마’라는 말이 서양에서는 안락을 위해 자유를 파는 

기회주의를 표현하는 속담이 되었다.  

 

메추라기를 먹이심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한 듯하고 부수적으로만 언급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배고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당장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약속보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인도로 출애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여호와께서 진정 그들의 영육을 

항구적으로 충족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옐 백성에게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 기근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금번의 양식 공급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당신이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 역시 결국 여호와 당신 한 분밖에 

없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만나를 먹이심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는 본문의 말씀은 아침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현상이 바로 만나의 생성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만나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개입되어 나타난 현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만나의 생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또한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어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단지 육적 만족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는 신앙의 성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임을 보여 준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란 의미를 넘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놓으신 예수님께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기 

‘저녁에는…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16:8)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라고 애굽에서의 시절을 과장되게 말하며 

원망을 토로한 것에 대해 그러한 풍족한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알맞을 만큼만 주신다. 내일 다시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 대비하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